
안중근의사 순국108주년 추모식 

독립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치신 안중근의사와 순국선열들을 다시 마음
에 모시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과 대선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드는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북측의 고위사절단과 응원단, 참가 선수들을 통해 남북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한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방한했던 프란치스코교황은 남북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어머니의 
자손이며 남북 동포는 축복받은 민족이라 했습니다.
이념과 제도가 민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쌓여 있는 정치, 행정,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 사회 전 부문에 적
체되어 있는 친일과 독재의 찌꺼기가 민족공동체를 해체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년을 맞으며,
오늘 안중근의사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시대적 소명을 생각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 통일!
안중근의사와 일제에 항거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와 정치 공학을 뛰어 넘는 살신
성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입니다.
효창원 안중근의사의 빈 무덤 앞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
리 모두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남북 팔천만 겨레 우리 모두의 가슴이 바로 안중근의사의 무덤이며 부활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안중근의사 순국 108주년 추모식순

▪ 식전행사 참여학생 역사탐방 (11 : 00 ~ 12 : 30)

▪ 식전행사 전통제례          (12 : 30 ~ 13 : 00)

▪ 개식선언                   (13 : 00)

▪ 국민의례

▪ 안중근의사 유언낭독  

▪ 추모사 

▪ 추모공연 

▪ 분향 참배

▪ 폐식선언 

일    자 :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제    례 : 12:30 ~ 13:00

추 모 식 : 13:00 

장    소 :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

주    최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주    관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평화연구원, 용산문화원  

후    원 : 용산구, 시사인, 한국국토정보공사,청년백범, 민족문제연구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선비문화학회

추모식내용 : 추모식, 전통제례, 청소년 문화행사

문의전화 : 02-911-1176




